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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해방기에 간행된 아동신문인 ｢어린이신문｣에 나타난 아동상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전하지 않는 제34호를 제외하고, 1945년 12월 1일의 창간호부터 1947년 12월 13일의 제86호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빈도 분석 결과 나라, 학교, 가정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자주 

나타났고,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는 ‘애국심을 가진 아동상’, ‘과학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 ‘예술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동상’이 도출되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어린이신문｣이 발간된 해방 초기에는 애국 관련 

토픽의 비중이 높았으나 과학, 예술과 같은 주제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아동상이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children’s images in The Children’s News, a children’s newspaper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For this purpose, frequency analysis, topic modeling, and time series analysis 

were performed from the first issue of December 1, 1945 to the 86 issue of December 13, 1947, except 

for No. 34, which was not passed down. As a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keywords related to country, 

school, and family appeared frequently, and through topic modeling, children’s images were observed 

in these topics, including children with patriotism, children with scientific literacy, children with 

artistic refinement, and children as social beings. The time serie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patriotism-related topics was high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Liberation period when 

The Children’s News were published, but as the ratio of topics such as science and art gradually 

increas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mage of children was diver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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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성인과 구분되는 아동은 근대에 와서야 생긴 

개념이다(Ariès, 1973).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대 개항기에 최남선이 아동을 ‘소년’이라고 지칭하

면서 계몽의 대상으로 보았고(김수경, 2009) 신문

관에서는 ｢붉은져고리｣, ｢아이들보이｣등 아동 출

판물을 발간하였다. 1920년대 방정환은 ‘어린이’

라는 용어를 만들어 아동을 순수하고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으로 인식하여(김인옥, 2020) 잡지 

｢어린이｣ 등을 창간하는 등 소년운동을 전개하였

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교과서를 통해 조선을 

나약한 이미지로 만들고 일본의 지배에 순응하고 

순종적인 아동을 만들고자 하였다(김소륜, 2011). 

이처럼 아동 출판물에는 아동에 관한 당시 지배층

이나 지식인의 사상이 내재해 왔다.

한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신문

은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

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

물’로 정의한다. 차배근(1988)은 신문을 ‘좁은 

의미로는 신문을 말하며 광의로는 신문을 매

체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라 하였다. 

Sandman, Rubin, Sachsman(1976)은 신문을 

‘언어와 그림을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일

정한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제본되지 않은 출

판물’이라 말한다. 따라서 신문은 일정한 간격

에 따라 언어와 그림 등을 사용하여 사건을 전

달하는 매체라 할 수 있다. 또한 신문은 구독 대

상에 따라 목적이 변하고 이는 신문의 내용과 주

제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최진우 외, 1994). 그

중 아동신문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눈높이

에 맞추어 현실 세계의 사건을 전달할 뿐만 아

니라 아동에게 학습 기사 등을 제공하여 지식

을 전파하는 교육적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신문은 최남선이 발간

한 ｢붉은져고리｣이며(조은숙, 2003), 해방 후 

처음 간행된 아동신문은 고려문화사의 ｢어린

이신문｣이다. ｢어린이신문｣은 1945년 12월 1일 

창간호를 발행한 주간 신문으로 기록상으로는 

제173호까지 발간된 것이 확인된다(동아일보, 

1950. 5. 20.). 특히 ｢어린이신문｣은 당시 학교에

서 비공식적인 교재로 이용되었던(오영식, 2020) 

당시 널리 읽힌 아동신문이었다.

해방기 출판물은 특히 교과서나 참고서 등 아

동 교육을 목적으로 한 도서의 출판이 증가하였

는데(오영식, 2009) 이것은 새 교육을 통해 국가

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이 갖춰야 할 지식과 가

치관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출판물 중 하나인 ｢어린이신문｣

에는 해방기의 시대적 특징이 드러난 기사가 포

함되었을 것이며, 기사에는 당시 지식인들이 바

라는 아동상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최초로 간행된 아동신

문인 ｢어린이신문｣을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

인 텍스트로 구성된 신문 기사의 토픽을 분석

하여 ｢어린이신문｣에 나타난 해방기 아동상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에게 투영된 시대적 열망을 파악하여 해방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어린이신문｣과 해방기 아동상 연구

｢어린이신문｣에 관한 연구는 ｢어린이신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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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되었던 구보 박태원(朴泰遠, 1909-1986)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현숙(2014)은 

박태원의 <어린이 일기>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언어 사용 행태를 바탕으로 해방기 한글 교육

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문혜윤(2020)은 동일 

신문에 연재된 최영해의 <국어교실>과 비교 분

석을 진행하였다. 이 두 연구는 ｢어린이신문｣

의 전체 기사 중 일부 작품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다.

해방기 아동상에 관한 연구는 문학 작품, 교과

서, 잡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선혜(2014)

는 해방기 아동 잡지에 수록된 소설 52편을 대

상으로 독자수용이론에 따라 아동의 유형을 협

동의 아동상, 고난 극복의 주도적 아동상, 현실

을 고발하는 애상형(哀傷形) 아동상, 순수한 

동심의 아동상, 다면적 원숙한 성장형 아동상

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러나 등장인물 설정에 

작가의 주관적 희망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현실

적인 아동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였다.

교과서는 다수의 아동에게 동일한 지식을 전

달하며 유사한 가치관을 형성시킨다는 점(김소

륜, 2011)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뚜렷하

게 드러나 자료이다. 임성규(2009)는 미군정기 

｢초등국어교본｣의 작품 선정의 의미와 체제를 

분석하여 작품 선정 기준이 민족정신을 고양하

고 자주정신을 가진 아동을 육성하는 데 목적

을 두었다고 고찰하였다. 박영기(2010)는 해방

기 아동문학교육에 관한 좌우 이념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문학교육 방향에서 ｢초등국

어교본｣은 민족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

가했고, ｢주간소학생｣, ｢아동문학｣은 실천적 문

학교육을 전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매체의 

차이를 드러냈다.

한민주(2018)는 잡지 ｢소학생｣1)의 과학 전

기를 대상으로 과학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을 논

하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부국강병의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며 과학 지식에 기초한 아동상

을 제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과학을 

주제로 접근하여 해방기 아동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방기 아동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아동문

학 영역에서 작품 분석을 통해 탐색 되거나 초

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 교육 분

야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과학과 같이 특정 주

제 범위의 설정에 따라 아동상의 함의가 달라

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 출판물에는 시대가 

강조하는 아동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정 주제를 넘어 복합적인 주제를 분석함으로

써 아동상을 다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방법에 있어 선행연구는 모두 

정성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아동상을 탐

색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신문 기사에 잠재한 주제를 도출하여 해방기 

아동상을 파악하고자 정량적 연구방법인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 연구와의 차

이가 있다.

2.2 토픽 모델링

Blei(2012)는 토픽 모델링을 정제 과정을 거

친 단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시

 1) ｢소학생｣과 ｢주간소학생｣은 같은 잡지로 1947년 5월 1일자 제46호부터 발행주기가 월간으로 바뀌면서 제호가 

｢소학생｣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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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흐름에 따른 토픽 변화를 관측하는 통계적 

기법이라 하였고 Griffiths와 Steyvers(2004)

는 자동으로 문서의 내용을 식별하여 토픽을 

알아내고 시간에 따른 토픽의 정량적 변화를 

측정하게 하는 기법으로 정의한다. 그 중 Blei

가 고안한 토픽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는 문서를 단어

(single word)의 혼합 분포인 ‘단어 주머니

(Bag of words)’ 모델을 가정하고, 단어의 순

서는 무시한 채(Blei, Ng, & Jordan, 2003) 단

어를 주어진 토픽 수에 확률적으로 분포시켜 

문서 내 토픽을 분류하는 것이다.

토픽 모델링의 기본 가정은 문서에 여러 토

픽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Blei, 

2012). 이 혼합된 토픽 구성물에서 토픽을 도출

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토픽 수(k)를 선정해

야 한다. 토픽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연구자가 적당한 토픽 수를 선정

하거나 난감도(perplexity)를 이용하여 최적의 

토픽 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토픽 수

를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

입되기 때문에(백영민, 2020) 연구자가 해당 

문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유의미

한 토픽 분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난감도 

지수는 토픽 모델링에 내재한 알고리즘에 따라 

토픽 분류의 정확도를 도출하기 때문에 연구자

의 주관성을 일부 배제할 수 있고, 문서에 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토픽 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자가 결정한 토픽 수로 단어

의 빈도와 동시 출현한 단어의 분포에 따라 문서 

내 토픽을 분류하여 각 토픽을 이루고 있는 단어

를 추출한다(Dimaggio, Nag, & Blei, 2013). 추

출된 단어를 통해 연구자는 분류된 토픽을 해

석하여 연구 대상을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방안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을 이

용한 연구는 문서 내 주제를 도출하여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제 변화의 양상을 살피는 

데 활용되었다. 이재연(2016)은 잡지 ｢개벽｣을 

대상으로 주제 분석을 수행하였고 문학 사조를 

분석해 사회론적 입장이 ｢개벽｣ 전체를 대표하

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수(2021)는 ｢개벽｣의 

334개의 논설 기사를 대상으로 논조의 변화 양

상을 살펴보았다. 후기에 사회주의로의 이동이 

있었지만 ｢개벽｣ 주도층의 글에서는 사회주의 

영향력이 낮았음을 도출하였다. 이 두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1920년대 잡지 ｢개벽｣

에 나타난 사상적 지배 이념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Yang, Torget, Mihalcea(2011)는 1829-2008

년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발행한 역사신문의 디

지털 컬렉션을 대상으로 면화 경제와 관련한 

주제와 주제 흐름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역사

학자와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도출된 토픽이 

면화 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De Oliveira Capela, Ramirez-Marquez(2019)

는 토픽 모델링을 사용하여 지역 신문 기사에 

나타난 미국 주요 도시의 정체성을 비교 분석

하고 뉴욕은 문화와 관련한 예술과 미술관, 로

스앤젤레스는 공중보건과 문화와 같이 각 도시

를 대표하는 이미지와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

를 통해 특정 대상의 군상을 파악하는데 토픽 

모델링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신문이

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범죄와 관련한 주제

가 자주 등장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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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분석 대상 

｢어린이신문｣은 1945년 12월 1일을 시작으

로 매주 토요일에 타블로이드판형으로 발행된 

주간 신문으로 해방 이후 처음 간행된 아동신

문이다. ｢어린이신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에 제34호를 제외한 제1호부터 제86호가 소장

되어 있으며 귀중본으로 지정되어 있고,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은 창간호 한 부만을 소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에서 제

공하는 이미지 파일을 토대로 미전본인 제34호

를 제외하고 1945년 12월 1일 창간된 제1호부

터 1947년 12월 13일 발간한 제86호의 ｢어린이

신문｣ 기사 2,214건을 수집하였다. 기사의 유형

이 신문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신문 기사의 유

형을 임영호(2005)의 포괄적인 기사 분류 방식

에 따라 유형과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이미지 중심의 

만화와 광고, 그리고 토픽 분석을 통해 아동상

을 탐색하는 데 연관성이 적은 퀴즈, 단순 알림

란, 학습문제 등을 제외한 총 1,626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2) 이들 1,626건의 기

사는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분석을 위해 프

로그램이 문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본문을 입

력하였다.

3.2 분석 방법

분석은 오픈 소스 통계 프로그램인 R을 이

용하였다. 형태소 분석에는 KoNLP 패키지의 

SimplePos09와 NIADic의 사전을 이용하여 한

글 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를 바탕으

로 빈도 분석을 수행한 후, 토픽 분석을 위해 

적절한 토픽 수를 선정하고자 난감도 지수 중 

유형 세부유형 유형별 기사수 분석대상 기사수 계

스트레이트 뉴스 289 289 289

피처

사설/칼럼 87 87

1,876

문학 298 298

악보 75 0

학습 724 574

만평 3 0

만화 173 0

오락 87 19

독자참여 294 263

기타 75 75

알림 60 21

광고 광고 49 0 49

총계 2,214 1,626 2,214

<표 1> ｢어린이신문｣ 기사 유형 분석과 대상 선정

 2) 학습기사, 독자참여, 오락 중 그림과 종이접기나 만들기 과정 등을 설명한 이미지 중심의 기사는 제외하였고, 알

림의 경우 단순 신문 구독이나 방송 안내 등의 내용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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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Griffith2004를 사용하였다. 토픽 범위

는 2-20개로 지정하고, Gibbs 샘플링을 이용하

여 최종 토픽 수를 9개로 선정한 후 토픽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출된 토픽의 연관성을 알아

보기 위해 LDAvis를 이용해 토픽을 시각화하

였다. 시계열 분석은 Griffiths와 Steyvers(2004)

가 문서별 할당된 토픽의 확률값(θ)의 연도별 

평균값을 이용하여 추세 정도에 따라 hot topic

과 cold topic을 분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본 논

문은 시각화 도구로 사용된 LDAvis에서 전 기

간 토픽 비율을 산출한 방식을 월별 토픽 비율 

산출 방식에 적용하였다. ‘각 문서에 할당된 토픽

별 확률값(θ)*각 문서의 단어 수(doc.length)’

를 이용해 월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토픽 비율의 변화 양상을 살펴 아동상의 흐름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전처리 과정은 단어의 누락을 최소화

하고자 형태소 분석 전 일부 단어를 변경하고 

띄어쓰기를 조정하였다.

첫째, 숫자와 영문, 특수문자와 결합하여 쓰

이는 단어를 한글로 변경하였다. 예를 들어 ‘3.1

운동’, ‘38도선’, ‘삐29’,3) ‘U.N’ 등과 같은 단어

를 각각 ‘삼일운동’, ‘삼십팔도선’, ‘삐이십구’, ‘유

엔’으로 변환하였다. 외국어 장음 표시와 결합

한 ‘마리-’의 경우 동물을 세는 단위 명사와 혼

동하지 않기 위해 ‘퀴리부인’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현재의 표기법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사이시옷 표기법으로 쓰인 단어를 변

경하였다. 과거 사이시옷으로 표기된 단어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4)을 기준으로 현

재의 표기법에 따라 변경하였고, 표준국어대사

전에 없는 단어는 <표 2>와 같이 변환하였다.

셋째, 성과 이름이 분리된 인명과 단체명, 사

건명 등 고유명사는 붙여 쓰고 인명 뒤 관직명

이나 호칭은 띄어쓰기로 분리하였다. 줄임말은 

풀어쓰고, 유의어와 외래어, 두음법칙이 적용된 

어휘를 통제하였다.

불용어에는 ‘경우’, ‘중요’, ‘생각’, ‘사람’ 등 주

제를 파악하는데 모호한 명사와 한 글자 명사, 

단위성 명사 등을 포함하였다. ‘어린이신문’과 

‘고려문화사’, ‘어린이’는 연구 대상과 관련 있

는 명사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어

린이신문｣의 기사에 등장하는 일반 사람의 이

름도 불용어에 포함하였다.

<그림 1> 연구방법의 흐름도

 3) B-29 슈퍼포트리스라고 불리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전략폭격기이다(국방과

학기술용어사전, 2017).

 4)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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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30리ㅅ길 30리 길 시골ㅅ사람 시골 사람

궁전ㅅ사람 궁전 사람 신라나라ㅅ사람 신라 나라 사람

나머지ㅅ빛 나머지 빛 십년ㅅ동안 십 년 동안

나무ㅅ물 나뭇물 아침ㅅ바다 아침 바다

날개ㅅ가루 날갯가루 어둠ㅅ속 어둠 속

도시ㅅ사람 도시 사람 원ㅅ잎 원잎

동네ㅅ사람 동네 사람 위ㅅ그림  위 그림

둘째ㅅ사람 둘째 사람 위ㅅ세상 윗세상

뒤ㅅ그림 뒤 그림 위ㅅ컵 위 컵

먼데ㅅ것 먼 데 것 유리ㅅ속 유리 속

물ㅅ구렁이 물구렁이 은행나무ㅅ잎 은행나무 잎

물ㅅ귀뚜라미 물귀뚜라미 이쪽의ㅅ것 이쪽의 것

바다ㅅ면 바닷면 인도네시아ㅅ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배ㅅ가슴 뱃가슴 인도ㅅ사람 인도 사람

배ㅅ속 배 속 인ㅅ것 인 것

보따리ㅅ속 보따리 속 일년ㅅ동안 일 년 동안

부채ㅅ자루 부채 자루 자기나라ㅅ말 자기 나라말

붉은기ㅅ발 붉은 깃발 재ㅅ속 재 속

비르마ㅅ사람들 비르마 사람 칼ㅅ자리 칼자리

사람ㅅ눈 사람 눈 캐나다나라ㅅ사이 캐나다 나라 사이

삼백년ㅅ동안 삼백 년 동안 코ㅅ장구 코장구

상구ㅅ간 상구간 파도ㅅ소리 파도 소리

셋째ㅅ사람 셋째 사람 풍류ㅅ소리 풍류 소리

소나무ㅅ가지 소나무 가지 한시간반ㅅ동안 한 시간 반 동안

소리ㅅ가운데 소리 가운데 한참ㅅ동안/한창ㅅ동안 한참 동안

<표 2> 과거 사이시옷 표기의 변경 

4. 연구 결과
 

4.1 빈도 분석

데이터의 전처리 결과 8,077개의 명사를 추

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빈도 분석을 수행하

여 신문의 상위 키워드를 살펴보고, 다빈도 키

워드를 중심으로 연관어를 분석하여 ｢어린이

신문｣의 주요 키워드군을 알아보았다.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키워드는 ‘나라’

로 573회 등장하였다. 상위 키워드에서 ‘나라’

와 연관성이 있는 키워드는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조선’ 외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네 국가가 등장했다.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하

여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 국가이다. 

‘일본’, ‘미국’, ‘러시아’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를 거쳐 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할된 신탁 통치 

과정까지 국가 관계를 논하는데 필수적인 나라

이다. 이를 통해 ‘조선’을 제외하고 ‘중국’, ‘일

본’, ‘미국’, ‘러시아’ 네 국가에 관한 정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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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선생’, ‘동

무’로 각각 427회, 387회로 집계되었다. 두 키워

드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용어로 관련어로는 

‘학교’, ‘공부’가 상위권에 나타났다. 뒤를 이어 

‘아버지’, ‘어머니’가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와 관련한 가족 구성원 키워드로는 ‘할아버지’, 

‘동생’이 있다. 이는 주 독자층인 아동이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때문에 주변 환경 및 인물로서 자주 등

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광복과 관련한 키

워드로 ‘해방’이 129회, ‘독립’이 96회 나타났으

며, 역사와 관련하여 ‘신라’ 180회 , ‘고구려’ 106

회, ‘장군’ 106회가 도출되었다. 연관성을 보이

는 키워드 중에서 <표 4>와 같이 ‘나라’, ‘선생’, 

‘아버지’, ‘해방’, ‘독립’, ‘신라’의 동시 출현 키워

드를 살펴보았다. ‘나라’와 동시 출현한 국가는 

‘조선’과 ‘일본’이 나타났다. 그 외 국가로 ‘미국’, 

‘러시아’는 ‘독립’ 키워드와 쌍을 이루며 출현하

였다. 학교생활과 관련한 ‘선생’은 ‘학교’, ‘동무’,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순위 키워드 빈도

1 나라 573 26 아침 165 51 고구려 106

2 조선 528 27 군사 162 52 유명 106

3 선생 427 28 머리 157 53 장군 106

4 동무 387 29 바람 157 54 음악 103

5 아버지 371 30 아이 157 55 아가 99

6 어머니 367 31 바다 148 56 아들 99

7 소리 350 32 얼굴 148 57 어른 99

8 학교 318 33 중국 144 58 도깨비감투 98

9 이야기 295 34 군인 141 59 독립 96

10 공부 277 35 세상 138 60 벌레 93

11 우리나라 258 36 미국 136 61 러시아 87

12 일본 258 37 공기 133 62 색시 87

13 노래 255 38 그림 133 63 문자 86

14 마음 230 39 고려 130 64 백성 85

15 시작 229 40 물건 130 65 역사 85

16 임금 213 41 해방 129 66 아주머니 84

17 나무 209 42 왕자 122 67 자리 84

18 소년 192 43 말씀 121 68 나비 83

19 서울 180 44 한글 120 69 구멍 82

20 신라 180 45 전쟁 115 70 지구 82

21 세계 174 46 재미 112 71 까닭 79

22 이봔 170 47 사랑 111 72 동생 78

23 하늘 168 48 대답 109 73 시간 78

24 이름 167 49 똘똘이 109 74 악마 78

25 이상 167 50 할아버지 107 75 종이 78

<표 3> ｢어린이신문｣ 기사의 상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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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선생 아버지 해방 독립 신라

조선 96 학교 61 어머니 69 조선 49 조선 37 나라 38

우리나라 68 동무 55 소리 35 일본 32 나라 22 임금 22

세계 61 공부 51 이야기 34 나라 31 우리나라 22 백제 20

임금 58 마음 38 나라 30 우리나라 30 일본 20 고구려 20

일본 48 소리 36 동무 30 동무 21 해방 18 이야기 20

이야기 48 조선 35 말씀 30 선생 18 선생 15 군사 18

시작 44 이야기 34 학교 29 독립 18 러시아 14 이름 18

마음 43 나라 33 아침 29 서울 18 미국 14 중국 17

공부 42 노래 30 선생 28 세계 18 공부 13 유명 17

군사 40 시작 29 얼굴 28 학교 15 세계 12 조선 16

<표 4> ｢어린이신문｣ 주요 연관어 동시출현 단어쌍 분석

‘공부’가 상위에 있었다. 가족과 관련한 ‘아버지’

는 ‘어머니’와 가장 쌍을 많이 이루지만, ‘학교’, 

‘선생’과 같이 학교생활과도 연관성이 높은 것

으로 도출되었다. ‘해방’은 ‘조선’과 ‘일본’과 같

은 국가 키워드와 학교생활과 연관이 있는 ‘동

무’, ‘선생’, ‘학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와 관련된 키워드인 ‘신라’는 ‘백제’, ‘고구

려’, ‘중국’과 같은 국가, ‘군사’와 쌍을 이루며 

국가 간 분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2 토픽 분석

기사의 주제 분석을 위해 토픽 모델링을 수

행하여 총 9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토픽 모델

링을 이용한 토픽 분류는 연구자가 지정한 토

픽 수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지만, 알고리즘은 

각 토픽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알지 못한

다. 따라서 토픽명은 각 토픽에 도출된 키워드

를 근거로 토픽명을 명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역사와 전쟁’, ‘음악가의 삶’, ‘연재소설’, ‘문화

적, 과학적 발견’, ‘가정생활’, ‘해방과 독립’, ‘자

연관찰과 탐구’, ‘계절변화와 문학’, ‘학교 교육’

으로 토픽명을 명명했으며 각 토픽의 상위 20

개의 키워드는 <표 5>와 같다.

토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Topic 1의 토

픽명은 ‘역사와 전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주요 키워드는 ‘나라’, ‘임금’, ‘전쟁’, 

‘중국’, ‘신라’, ‘군사’, ‘역사’, ‘고구려’, ‘장군’, ‘고

려’, ‘항복’이다. 이 토픽은 역사와 관련된 토픽

으로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에 관한 내용을 다

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쟁’, ‘군사’, ‘장

군’과 같은 전쟁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났다. 이

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주변 국가로는 ‘중국’이 

상위 키워드로 등장하였는데, 역사적으로 고구

려와 고려는 중국과 국경이 인접하여 영토 다툼

이 있었다. 반면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어 

삼국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계가 

있다. 이에 따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중

심으로 독자인 아동에게 호국정신 일깨워 애국

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의 토픽이라 할 수 있다.

Topic 2의 토픽명은 ‘음악가의 삶’으로 주요 

키워드는 ‘세상’, ‘소년’, ‘노래’, ‘음악’, ‘재주’, ‘이

름’, ‘곡조’이다. 음악과 관련된 토픽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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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Topic9

역사와 
전쟁

음악가의 
삶

연재소설
문화적, 

과학적 발견
가정생활

해방과 
독립

자연관찰과 
탐구

계절변화와 
문학

학교교육

12.4% 11.3% 11.1% 11% 11% 11% 10.9% 10.8% 10.5%

1 나라 세상 소리 이름 어머니 조선 나무 하늘 동무

2 임금 소년 마음 그림 시작 우리나라 이상 바람 학교

3 유명 어른 머리 한글 말씀 일본 물건 바다 선생

4 전쟁 아버지 이야기 연구 아침 세계 공기 여름 공부

5 중국 노래 재미 발견 아이 해방 까닭 노래 국민학교

6 서울 서울 얼굴 시작 아버지 미국 종이 겨울 시간

7 신라 시작 사랑 신문 동생 독립 다리 가슴 아버지

8 군사 아들 이상 서울 동네 러시아 구경 구름 저녁

9 이야기 음악 대답 나라 자리 조선인 음식 이야기 발표

10 백성 눈물 거리 글자 군인 영국 설명 나무 노력

11 역사 마음 목소리 지구 아가 운동 아침 색시 동포

12 고구려 주인 도깨비 감투 자유 구멍 태극기 이치 나비 시내

13 장군 소식 주머니 여자 약속 준비 이름 사실 얼굴

14 남쪽 재주 자동차 관계 마당 기념 실험 파란 준비

15 고려 학생 주먹 마을 바보 외국 문제 저녁 이용

16 서쪽 야단 짐승 우리나라 형님 만세 동물 제비 일꾼

17 걱정 시골 대신 생활 할머니 미군정 가을 추위 교실

18 경기 집안 할아버지 자랑 기운 농민 얼음 바위 실시

19 지방 이름 비행기 조각 형제 군대 누나 사방 일본인

20 항복 곡조 학이 학자 구석 사진 벌레 태양 독자

<표 5> 토픽별 상위 20개 키워드 

유명 음악가의 전기를 주로 포함하고 있다. 소

년 시절 음악적 재주를 발견한 후, 부단한 노력

을 통해 대음악가로 성장하는 음악가의 어린 

시절에 초점을 둔 전기이다. 이 토픽은 독자와 

비슷한 나이대의 인물을 등장시켜 아동이 음악

에 흥미를 갖게 한다. 동시에 아동에게 예술적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술적 능력을 지닌 

아동상을 찾을 수 있는 토픽이라 할 수 있다. 

Topic 3의 토픽명은 ‘연재소설’이다. ‘소리’, 

‘머리’, ‘이야기’, ‘얼굴’, ‘사랑’, ‘목소리’, ‘도깨비

감투’, ‘학이’가 주요 키워드이다. 이 토픽은 연

재소설의 소재와 등장인물이 상위에 나타난 것

이 특징이다. ‘사랑’, ‘목소리’는 육지의 왕자를 

사랑하여 목소리를 포기한 안데르센의 인어공

주를 번역한 <인어의딸>의 소재이다. ‘도깨비

감투’와 ‘학이’는 각각 연재소설인 <도깨비감

투>의 중심 소재와 주인공의 이름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 중심 소재와 등장인물의 이름만으로 

소설이 내포하는 아동상을 해석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었다.

Topic 4의 토픽명은 ‘문화적, 과학적 발견’으

로 주요 키워드는 ‘그림’, ‘한글’, ‘연구’, ‘발견’, 

‘나라’, ‘생활’, ‘조각’, ‘학자’이다. ‘나라’, ‘그림’, 

‘조각’을 통해 이 토픽이 국내외 그림과 조각 등 

문화 예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우리나라의 고유 글자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해방기 아동상 연구  167

인 ‘한글’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과학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 ‘발견’, ‘학자’가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토픽은 예술과 과학적 발견 두 주제

가 혼합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 예술과 과학

적 소양을 강조한 것이라 판단된다. Topic 2인 

‘음악가의 삶’에서 나타난 예술적 소양과 일부 

연관성이 있는 토픽으로 해방기에 예술과 관련

한 소양과 재주를 가진 아동을 강조하고 있음

을 재확인할 수 있는 토픽이다.

Topic 5의 토픽명은 ‘가정생활’로 ‘어머니’, 

‘말씀’, ‘아이’, ‘아버지’, ‘동생’, ‘아가’, ‘형님’, ‘할

머니’, ‘형제’ 등 가족 구성원이 중심 키워드를 

이루고 있다. 가족 관계 속에서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키워드를 

통해 아동이 ‘형제’와 우애 깊게 지내며, ‘아버

지’, ‘어머니’, ‘할머니’ 등 웃어른의 ‘말씀’을 잘 

듣는 아동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생활에서 사회화된 존재로서 성장하는 아

동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토픽이다.

Topic 6의 토픽명은 ‘해방과 독립’으로 주요 

키워드는 ‘조선’, ‘일본’, ‘세계’, ‘해방’, ‘미국’, ‘독

립’, ‘러시아’, ‘영국’, ‘태극기’, ‘기념’, ‘만세’, ‘미

군정’이다. 해방 이후 남한에 주둔하였던 ‘미군

정’이 등장하였고, 특히 ‘미국’, ‘러시아’, ‘영국’

은 한반도의 독립 문제로 모스크바 삼상 회의를 

이끈 나라다. 이 토픽은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는 토픽으로 해방의 기쁨 속에서 독립 국

가 수립에 대한 염원이 반영되었다. 독립 국가 

건설은 민족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애국적 

가치관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토픽은 Topic 1 

‘역사와 전쟁’ 처럼 아동에게 애국심을 고취하

고자 한 토픽으로 판단된다.

Topic 7의 토픽명은 ‘자연관찰과 탐구’이다. 

‘나무’, ‘이상’, ‘공기’, ‘까닭’, ‘종이’, ‘설명’, ‘이

치’, ‘실험’, ‘문제’, ‘동물’, ‘벌레’ 등이 상위 키워

드에 있다. ‘나무’, ‘동물’, ‘벌레’와 같은 자연 속 

생물을 유심히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과학적 탐구 생활을 실천하는 

아동의 모습이 연상된다. Topic 4 ‘문화적, 과학

적 발견’에서 일부 확인된 과학이 중점이 된 토

픽이며, 이를 통해 과학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

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Topic 8의 토픽명은 ‘계절 변화와 문학’으로 

‘하늘’, ‘바람’, ‘바다’, ‘노래’, ‘겨울’, ‘구름’, ‘나

무’, ‘나비’, ‘제비’, ‘추위’, ‘태양’이 주요 키워드

이다. 이 토픽은 계절 변화를 기상 과학의 원리

로 설명한 기사와 계절을 주제로 한 동요, 동시

와 같은 문학 작품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계절 

변화를 과학적 지식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과

학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과 연관이 있다. 반면 

Topic 3 ‘연재소설’과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 속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키워드만으로 작품이 내

포하는 아동상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었다.

Topic 9의 토픽명은 ‘학교 교육’이며 가장 낮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동무’, 

‘학교’, ‘선생’, ‘공부’, ‘국민학교’, ‘발표’, ‘노력’, 

‘일꾼’, ‘실시’이다. 학교 소속원인 ‘동무’, ‘선생’

과 ‘공부’, ‘학교’ 키워드로 학교생활과 관련한 

토픽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시’, ‘발표’를 

학교와 연결하면 교육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

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 미군

정은 학기제 변경, 학교 명칭 변경, 교과서 배부 

등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어린이신문｣ 기사(어

린이신문, 1945. 12. 29.; 어린이신문, 194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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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신문, 1946. 10. 12.)에 나타난다. 따

라서 이 토픽은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학교에서 지식을 쌓고 사회적 존재로 성

장하는 아동상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3 토픽 시각화

추출된 9개의 토픽을 LDAvis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LDAvis는 웹 기반의 토픽 모델

링 시각화 방법으로 전체 토픽을 2차원의 사분

면에 표현한다. LDAvis는 토픽 간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Intertopic Distance Map과 주

요 키워드 30개를 파악할 수 있는 Top-30 Most 

Salient Terms으로 토픽을 이해하기 쉽게 보

여준다(박준형, 오효정, 2017). <그림 2>의 왼

쪽 사분면(Intertopic Distance Map)의 원은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 도출된 각 토픽이다. 왼

쪽 사분면의 토픽을 선택하면 오른쪽 그래프에

서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를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키워드가 어떤 토픽과 연관성

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 토픽을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

LDAvis에 나타난 원의 크기는 개별 토픽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며 크기가 클수록 비

율이 높다. 시각화 결과 각 토픽은 원의 크기는 

비슷하였고, 토픽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토픽을 나타내는 원의 거리가 가깝고 먼 정

도는 토픽 간의 연관성을 의미한다. 원의 거리

가 가까울수록 서로 연관성이 큰 토픽이며 원

이 중첩된 정도에 따라 토픽 간 유사성의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LDAvis를 이용한 토픽 모델링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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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1, Topic 4, Topic 6은 나머지 토픽과 

달리 원이 멀리 떨어져 있고 사분면의 오른쪽

에 있다. 오른쪽에 있는 Topic 1(역사와 전쟁), 

Topic 4(문화적, 과학적 발견), Topic 6(해방

과 독립)의 공통점은 국가와 관련한 내용을 다

루고 있다는 점이다. Topic 1(역사와 전쟁)과 

Topic 6(해방과 독립)은 각각 우리나라의 역

사를 다루고, 조선의 독립과 관련하여 여러 국

가가 등장한다. Topic 4(문화적, 과학적 발견)

는 국내외 문화 예술 및 과학적 발견을 다룬다. 

따라서 세 토픽 간의 주제적 유사성이 적어 거

리는 멀지만, 국가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룬다

는 점에서 사분면의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그 외 Topic 2와 Topic 3, Topic 5, Topic 

7, Topic 8, Topic 9는 상대적으로 서로 거리가 

가까우며 2사분면을 중심으로 위치한다. 이 토

픽들은 국가 단위보다는 가족이나 동무, 선생

님과 같이 아동의 주변 인물들이 주요 키워드

라는 점에서 Topic 1, Topic 4, Topic 6과 구분

된다. 이 중 토픽이 중첩된 부분이 넓은 토픽은 

Topic 3(연재소설)과 Topic 7(자연관찰과 탐

구), Topic 5(가정생활)와 Topic 9(학교교육)

이다. Topic 3과 Topic 7은 ‘이야기’, ‘동물’, ‘이

상’, ‘전차’와 같은 키워드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pic 7인 ‘자연관찰과 탐구’에서 아

동이 자연을 관찰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

면서 ‘연재소설’에 나타나는 배경이나 소재와 관

련하여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Topic 

5(가정생활)와 Topic 9(학교교육)는 ‘아버지’, 

‘형님’, ‘아이’, ‘동무’와 같은 인물이 관련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는 아동의 주 

사회적 활동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동의 주변 인

물을 중심으로 토픽 간 유사성이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시각화 분석을 통해 기사의 주제는 세계 여

러 국가를 다룬 주제와 아동의 사회적 활동 공

간인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양분된다는 특성

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역사

와 독립, 국내외 문화와 과학적 발견을 말하는 

Topic 1, Topic 6, Topic 4에서는 ‘조선’, ‘일본’, 

‘미국’ 등 국가가 나타난다. 반면 Topic 3의 소

설 속 주인공과 Topic 2의 소년 음악가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은 주변 인

물이 등장하며, Topic 7(자연관찰과 탐구)에서 

아동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 가족 등 아동 주변 

인물이 설명을 한다. Topic 8(계절변화와 문

학)은 국가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며, 가정과 학

교(Topic 5, Topic 9)는 아동의 활동 영역이다. 

이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국외 인물이나 문화 등을 전달하여 아동의 시

각을 세계로 확장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4 시계열 분석

제1호부터-제86호까지 약 2년여간의 기간 동

안 월별에 따른 토픽 비율에 따른 시계열 분석

을 수행하였다. 시계열 분석을 위해 각 월별 토

픽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표 6>이고, 이를 선

형 추세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

러나 1945년 2월에는 신문이 발행되지 않았고, 

제81호 이후 발행주기가 지연되면서 제84호-

제86호(1947년 10월-1947년 12월)는 신문이 

한 달에 한 번만 발행되었다. 따라서 매주 발행

된 이전 기간과 비교하여 텍스트양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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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opic1 Topic2 Topic3 Topic4 Topic5 Topic6 Topic7 Topic8 Topic9

역사와 
전쟁

음악가의 
삶

연재
소설

문화적, 
과학적 발견

가정
생활

해방과 
독립

자연 관찰과 
탐구

계절 변화와 
문학

학교
교육

194512 0.1343 0.1081 0.1087 0.1141 0.1042 0.129 0.0935 0.1031 0.1051

194601 0.1158 0.1068 0.1189 0.1138 0.1118 0.1147 0.1089 0.1068 0.1026

194603 0.1129 0.1095 0.1155 0.1033 0.1115 0.1066 0.1117 0.1207 0.1083

194604 0.1321 0.0963 0.1125 0.1119 0.1126 0.1089 0.1061 0.1186 0.101

194605 0.1238 0.1038 0.1128 0.1151 0.1029 0.1196 0.1025 0.1124 0.1071

194606 0.1134 0.1113 0.1183 0.1096 0.1102 0.1091 0.11 0.1155 0.1026

194607 0.1083 0.1112 0.1279 0.1049 0.101 0.0959 0.1392 0.1163 0.0954

194608 0.0998 0.1067 0.1234 0.1123 0.1083 0.1054 0.1212 0.1179 0.105

194609 0.1381 0.1114 0.1099 0.1076 0.1065 0.1097 0.1062 0.1018 0.1087

194610 0.1312 0.1143 0.1023 0.1128 0.1038 0.1296 0.1028 0.1042 0.0991

194611 0.1362 0.1066 0.1083 0.1083 0.1005 0.1147 0.1053 0.111 0.1091

194612 0.1405 0.1022 0.1041 0.1081 0.102 0.1152 0.1047 0.1094 0.1139

194701 0.1336 0.1104 0.103 0.1089 0.1036 0.1196 0.1047 0.1079 0.1082

194702 0.108 0.1251 0.1089 0.1134 0.1197 0.1086 0.105 0.1017 0.1095

194703 0.1229 0.1157 0.1123 0.1056 0.1102 0.1112 0.1066 0.1093 0.1061

194704 0.1265 0.1373 0.109 0.1064 0.1152 0.0991 0.1016 0.108 0.0969

194705 0.1181 0.1374 0.1059 0.1043 0.114 0.1132 0.1031 0.0982 0.1058

194706 0.1244 0.1161 0.104 0.1051 0.1205 0.0989 0.1097 0.1043 0.1169

194707 0.1149 0.1085 0.1136 0.1185 0.1287 0.0976 0.1156 0.1021 0.1006

194708 0.1417 0.0986 0.1088 0.1084 0.1089 0.1027 0.1295 0.1086 0.0927

194709 0.1399 0.1138 0.1069 0.124 0.1058 0.1051 0.1067 0.0942 0.1036

194710 0.1235 0.1001 0.1058 0.1311 0.1358 0.0822 0.1041 0.1166 0.1009

194711 0.1325 0.0979 0.1098 0.1296 0.1054 0.0898 0.1255 0.101 0.1085

194712 0.1024 0.1215 0.129 0.1045 0.1035 0.1083 0.127 0.0975 0.1062

<표 6> ｢어린이신문｣ 월별 토픽 비율 

<그림 3> ｢어린이신문｣ 월별 토픽 변화 분석 결과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해방기 아동상 연구  171

있다는 점을 한계로 밝힌다. 또한 ‘연재소설’ 토

픽은 단순히 소설의 배경과 인물이 키워드로 

구성되어 아동상을 파악하는 데 모호하여 그래

프 해석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래프상 특징이 나타나는 6개 구간을 <그림 

3>에 표시하였다.

①구간인 1945년 12월에는 ‘역사와 전쟁’, 

‘해방과 독립’ 토픽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

지 토픽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이 구

간은 해방 초기로 해방의 기쁨과 독립 민족 국

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열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애국과 관련한 두 토픽을 살펴보면 

‘해방과 독립’ 토픽은 1947년 10월에는 최저점

이 나타난 후 1947년 12월에 상승했으나, 신문 

발간 초기와 비교하여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역사와 전쟁’ 토픽은 전 기간 

등락을 보이지만,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 통해 해방 직후에는 애국심을 가진 아동

상을 가장 강조했으며, 약 2년여의 기간에도 애

국 사상이 나라 저변에 퍼져있던 것으로 관찰

된다. 

②구간인 1946년 7-8월에는 ‘자연관찰과 탐

구’ 토픽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 토픽은 발

행 초기에는 가장 낮은 비율로 시작하여 점차 

비율이 증가하다가 ②구간 이후 다시 비율이 

낮아진 후 1947년 7-8월에 다시 높아지기 시작

한다. ‘자연관찰과 탐구’는 과학적 지식과 관련

한 토픽으로 과학적 소양을 갖춘 아동상과 관

련 있다. 특히 시계열 분석에 나타난 ‘자연관찰

과 탐구’ 토픽의 특징은 자연 속 식물과 곤충 

등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여름(7-8월)에 비율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구간에 1946년 9월-1947년 1월에는 ①구

간과 같이 ‘역사와 전쟁’, ‘해방과 독립’ 토픽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해방과 독립’은 이 구간 

중에 독립운동가의 전기인 <조선 해방을 위하

여 몸을 바치신분들>이 연재되었는데 이로 인

해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와 독

립운동을 아동에게 전달하여 애국심을 고취하

고자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구간에 해당하는 1947년 4월과 5월에는 

‘음악가의 삶’ 토픽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였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예술적 자질을 발

전시켜 성공한 세계적인 음악가의 전기가 중심

인 토픽이다. <음악가의 소년시대>라는 연재 

기사가 1947년 2월에 첫 연재를 시작한 후 토

픽 비율이 높아졌으며 ④구간에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⑤구간에 해당하는 1947년 7-8월에는 ‘역사

와 전쟁’, ‘가정생활’과 ‘자연관찰과 탐구’의 비

율이 높게 도출되었다. ‘역사와 전쟁’ 토픽은 전

달과 비교하여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역

사를 통한 애국적 가치관을 꾸준히 강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정생활’은 이전 기간에는 두

드러지지 않다가 ⑤구간에서 비율이 높아졌으

며 ‘자연관찰과 탐구’는 앞선 ②구간과 같이 식

물이나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계절인 여름철

인 8월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⑥구간인 1947년 10-11월에는 ‘가정생활’, ‘문

화적, 과학적 발견’이 높은 비율로 차지하였다. 

특히 ‘문화적, 과학적 발견’은 1947년 7월부터 

비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제74호부터 정현웅의 

<서양 미술 이야기>가 연재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간은 ｢어린이신문｣이 

주간 발행으로 이뤄지지 않고 한 달에 한 호씩 

발행되던 시기로 시기적 특징보다는 제8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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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생활’, 제85호에는 과학과 문화 예술 토

픽이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4.5 토픽 모델링을 통해 본 해방기 아동상

본 연구는 계량적 기법인 토픽 모델링을 활

용하여 ｢어린이신문｣의 토픽 분석을 통해 다면

적인 아동상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아동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역사와 전쟁’, ‘해방과 독립’ 토픽으로 

유추할 수 있는 애국심을 지닌 아동상이다. 이 

토픽은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지킨 역사적 사

실을 전달하여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이를 통해 호국과 애국정신을 아

동에게 새기고자 한 것이다.

둘째, ‘계절 변화와 문학’, ‘자연관찰과 탐구’, 

‘문화적, 과학적 발견’ 토픽에 나타나는 과학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이다. 해방을 맞이하는 과

정에서 원자폭탄에 항복하는 일본의 모습은 과

학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수단이며, 과학

의 발전이 곧 부국강병의 길이라는 것을 인식

하게 하였다. 따라서 아동이 과학에 접근하기 

쉽도록 자연을 소재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아동을 주인공으로 한 과학 이야기를 통하여 

과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셋째, ‘음악가의 삶’, ‘문화적, 과학적 발견’ 토

픽에 나타나는 예술적 소양을 가진 아동상이다. 

음악가의 전기 및 국내외 문화 예술에 관한 기

사로 아동이 예술에 흥미를 갖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식이 아닌 예술적 재능으로도 세계에 이

름을 떨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과 관련하여 고려문

화사는 주기적으로 아동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아동의 문화생활을 확대하고, 삶이 고단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예술이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신

문｣은 예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예술적 

소양을 가진 아동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넷째, ‘학교 교육’과 ‘가정생활’ 토픽을 바탕

으로 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동상이다. 이 토

픽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

라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정에

서는 어른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하며, 형제자매

와는 돈독하게 지내는 사회화된 아동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사회화된 아

동은 성장하면서 주변 사람과 이웃을 돕고 국

가를 지탱하는 일원이 되는 것이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는 아동상의 변화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애국과 관련 있는 ‘해방과 독립’, 

‘역사와 전쟁’은 제86호까지 전반적으로 중․상

위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이 두 토픽은 해방 직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는 점에서 해방 초기에 민족적 자긍심을 바

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애국 이외에 과학적 소양과 예술적 소양의 

필요성도 점차 대두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과학

이 일반적 법칙과 진리를 증명하는 이성적 사고

와 관련이 있으며, 음악과 미술은 감수성의 발달

과 관련이 있다. 이는 아동이 지닌 각각의 능력

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대가 변하고 아동상이 점

차 다양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다면적인 아동상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분석 방법 자체의 한계도 나타

났다. ‘연재소설’, ‘계절변화와 문학’과 같은 문

학이 포함된 토픽은 작품의 등장인물이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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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면서 문학이 내포한 

아동상을 도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문학 작품

은 등장인물 간의 행동과 대사, 배경을 종합하

여 주제를 함축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문학 작품은 다른 정보를 가진 텍스트와 결

합하여 분석하거나,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아

동상을 도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토픽 분석 결과 ‘역사와 전쟁’, ‘해

방과 독립’ 애국 관련 토픽이 나타났고, 시계열 

분석에서 애국 관련 토픽들은 전 기간에 걸쳐 

대체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임성규(2009)

의 연구에서 ｢초등국어교본｣의 수록 작품 선정

과 체제가 민족정신과 자주정신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같은 ｢초등국어교본｣을 대상으로 한 박영

기(2010)의 아동문학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도 

국어 교과서의 문학은 민족성 강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해방기

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는 민족정신의 함

양으로 애국심을 가진 아동상을 강조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민주(2018)가 ｢소학생｣에 수록된 과학자

의 전기를 분석하면서 과학과 민족을 결합하여 

과학적 소양을 가진 아동상을 제시했다는 연구

과 유사한 결과도 도출되었다. 토픽 분석 결과 

계절 변화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거나 주변의 

자연환경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아동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과학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과학 지식의 중요성이 해방기에 강조되었

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해방기 잡지에 수록된 소설을 통해 다양한 

아동상을 도출한 정선혜(2014)의 연구와 비교

해보면 서로 힘을 합하는 단결과 친구와의 우

정이나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는 협동의 아동상

은 토픽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존재로서

의 아동상’과 일부 일치하는 결과가 있었다. 그

러나 소설 속 아동은 동일 나이대의 친구나 형

제간의 우애에 집중해 있지만, 토픽 분석을 통

해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과 같이 웃

어른과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며 사회화를 과정

을 나타낸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반면 선행연구에 나타나지 않거나 의미적으

로 차이가 있는 ‘예술적 소양을 지닌 아동상’, ‘사

회적 존재로서의 아동상’이 새롭게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해방기에 애국과 과학 발전을 통한 국

가의 번영 외에도 다양한 아동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술적 소양과 관련하여 ｢어

린이신문｣에는 조선아동예술연구회, 교육미술협

회를 조직했다는 기사(어린이신문, 1946. 8. 17.; 

어린이신문, 1947. 1. 4.)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사실은 당시 아동의 예술 교육을 증진하고

자 하는 조직적 활동이 있었다는 것이며 예술적 

소양의 강조를 넘어 예술을 통해 아동의 감성적 

발달에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5. 결 론

아동이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인식된 것은 오래전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그 사회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상과 가치관을 전달하여 

아동을 육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동상을 분

석하는 것은 특정 시기 저변에 있는 가치관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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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방기에 발행된 아동신문인 ｢어

린이신문｣을 대상으로 신문에 나타난 아동상

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방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전하지 않는 제34호를 제외하고, 1945년 12

월 1일의 창간호부터 1947년 12월 13일의 제86

호를 대상으로 빈도 분석, 토픽 모델링,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픽 분석 결과 ‘역사와 전쟁’, ‘음악가의 삶’, 

‘연재소설’, ‘문화적, 과학적 발견’, ‘가정생활’, 

‘해방과 독립’, ‘자연관찰과 탐구’, ‘계절변화와 

문학’, ‘학교교육’의 9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각 토픽의 의미 중복을 정리한 결과 토픽 분석

을 통해 관찰된 아동상은 ‘애국심을 가진 아동

상’, ‘과학적 소양의 아동상’, ‘예술적 소양을 지

닌 아동상’,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동상’이다.

시각화 분석 결과 토픽은 사분면 상의 위치

에 따라 국가적인 내용을 다루는 토픽과 아동

의 개인적인 사회적 활동 공간인 가정과 학교

에서 만나는 주변 인물들이 나타나는 내용의 

토픽으로 나뉘었다.

시계열 분석 결과 1947년까지 애국과 관련

한 토픽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해방기

에는 애국이라는 정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945년 12월 ‘애국’ 토픽의 비중이 큰 신

문 발간 초기와 비교해 점차 다른 주제의 비율

이 높아지는 것에 비추어 아동상이 점차 다양

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년여의 

기간이 해방기 전체를 담고 있지 못한다는 점

에서 시계열 분석으로 두드러진 특징을 도출하

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논문은 해방기 아동신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질적 연구 방법이 아닌 비정형 데

이터를 분석하는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계량

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해

방 이후 처음 발간되었던 아동신문이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어린이신문｣을 

분석하여 해방기 아동 출판물 연구 범위를 넓

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토픽 모델링 결과 문학 

관련 토픽은 각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배

경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나면서 아동상을 파악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해방기를 한국전

쟁 이전으로 보았을 때 분석 대상의 기간이 해

방기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의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한 ｢어린이신문｣ 연구가 진행될 필요

가 있으며, 해방기 전 기간의 분석을 위해 해방

기 아동 출판물의 통합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직 발굴이 안 된 해방기 

자료가 나타나길 바라고 아직 조명받지 못한 

해방기 아동 출판물 연구도 활성화되어 해방기 

시대의 기록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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